
2026.03.12.(목) 증권사리포트 "쏠리드,
최소한 시총 1조원은 되어야 정상입니다"

농심
해외 성장이 아쉬워
[출처] 교보증권 권우정 애널리스트

마케팅비 확대에 따른 수익성 부담에도 국내 가격 인상 효과로 실적 방어

교보증권은 농심에 대해 2025년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으나, 핵심 성장 동력
인 북미 지역의 회복 지연과 글로벌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성 부담은 아쉬운 요소

라고 분석했다. 권우정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라면 매출이 가격 인상 효과로 성장하
며 영업이익 개선을 이끌었으나, 해외 법인의 프로모션 경쟁 심화와 마케팅비 확대 기조가

상반기까지 이어지며 이익 개선 폭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가격 인상에 따른 매
출총이익률(GPM) 개선과 하반기 마케팅비 효율화에 따른 점진적인 수익성 회복은 긍정적

일 것으로 평가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70,000원을 유지했다.

📌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내용은 증권사 홈페이지(링크삽입)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www.iprovest.com/index.jsp


오이솔루션
내일 매수하면 늦습니다
[출처] 하나증권 김홍식 애널리스트

https://www.hanaw.com/main/research/research/RC_000000_M.cmd
https://www.hanaw.com/main/research/research/RC_000000_M.cmd


미국 역대급 주파수 경매와 AT&T 투자 확대에 따른 북미 수주 본격화 기대

하나증권은 오이솔루션에 대해 미국 내 대규모 주파수 경매 예정과 AT&T의 역대 최대 규
모 설비투자(CAPEX) 계획 발표로 무선 통신 장비 투자의 로드맵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분

석했다. 김홍식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과거 북미 시장에 트랜시버를 대규모로 공급했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이번 투자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며, 최근 서버향 트랜시버에 집

중됐던 수급이 무선 프론트홀향 트랜시버로 확장되는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핵심 부품 내
재화를 통해 과거보다 이익 창출 능력이 강화된 점을 반영하여 목표 주가순자산비율(PBR)

을 10배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0,000원을 제시했다.



쏠리드
최소한 시총 1조원은 되어야 정상입니다
[출처] 하나증권 김홍식 애널리스트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 대비 과도한 저평가 상태와 업종 내 순환매 수혜 전망
하나증권은 쏠리드에 대해 최근 3년 연속 300억 원대의 견조한 영업이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막연한 실적 우려로 인해 주가가 기업가치 대비 과도하게 하락해 있다고
분석했다. 김홍식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다수의 글로벌 매출처를 확보한 안정적인 판매

망 덕분에 대다수 통신장비 업체와 차별화된 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AT&T의 설비
투자 증액 선언이 국내 무선 장비주 전반의 수급 개선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부

터 미국과 유럽 시장의 회복을 바탕으로 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이며, 현재의 낮은 밸류에
이션은 매력적인 진입 기회라고 평가하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0,000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https://www.hanaw.com/main/research/research/RC_000000_M.c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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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술
New History, New Record
[출처] 한화투자증권 송유림 애널리스트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 가시화에 따른 주가 재평가 및 실적 회복 전망

한화투자증권은 한전기술에 대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신규 수주 모멘텀이 과거의 밸
류에이션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025년 실적이 저점을 통과한 가운데, 작년 말 체코 원전 계약과 올해 초 완
도 해상풍력 계약 등을 기점으로 점진적인 실적 회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팀코리

아를 통한 수주뿐만 아니라 한전기술 개별의 해외 시장 진입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이러한 원전 모멘텀의 강도를 반영하여 목표주가를 210,000원으로 기존

대비 대폭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https://www.hanwhawm.com/main/research/main/list.cmd?depth3_id=anl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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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콥데이 후기: 정상화 끝, 성장기 진입
[출처] 신한투자증권 강석오 애널리스트

적자 사업 정리 완료 및 클라우드·GPUaaS 사업 본격 성장에 따른 기업가치 재평가
신한투자증권은 NHN에 대해 부진했던 커머스와 콘텐츠 적자 사업 정리를 마무리하고 실

적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강석오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에 따른 결제액 증가와 정부 AI 사업 관련 GPUaaS(GPU 서비스) 신규 매출이

2026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수익성이 가파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
히 적자 사업 정리에 따른 주당순이익(EPS) 상승세가 뚜렷하며, 향후 게임 신작의 흥행이

더해질 경우 주가수익비율(PER)의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40,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https://www.shinhansec.com/
https://www.shinhansec.com/



